
경남도-초록우산어린이재단, 

주거빈곤 아동지원 업무협약 체결

 

- 9일 업무협약 체결···첫 번째 후원기업인 범한산업(주) 5천만 원 기탁

- 최저 주거기준 미달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지원대상

 

경남도는 9일 오후 권한대행 집무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(본

부장 박원규), 범한산업(주)(대표이사 정영식)와 주거빈곤 아동지원을 위한 업무

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.

주거빈곤은 국가의 최저 주거기준*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환경과 옥탑방·지하

방, 고시원·모텔 등의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. 도내 

아동 46,474명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다. 해당 가구는 아이들을 위한 주거환

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.

* 최저 주거기준 : 2인 기준 면적 26㎡, 수세식 화장실·전용 입식 부엌 등  

이에 경상남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주거빈곤 아동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

선하기 위해 ‘집다운 집으로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. 도는 아동의 주거환

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들을 찾아내고, 어린이재단은 후원자 발굴과 사업 운영을 

맡게 된다.

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% 이하에 속하면서 컨테이너에 거주하거나 재래식 화장

실 사용 또는 전용 목욕공간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다.

이번 사업의 첫 번째 후원기업으로서 5,000만 원을 기탁한 범한산업(주)의 정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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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 대표이사는 “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. 최소한 집

에서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말

했다.

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“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범한산업(주)에서 도와

주신 덕분에 돌봄아동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첫발을 내딛게 됐다.”면서 

“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관계

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 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동청소년과 송세종 

주무관(055-211-428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